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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작구의회,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오인보도에 대한 결의안 채택

◦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는 2016년 4월 25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오인보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2016년 4월 2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동작구청 청사는 1980년 개청한 이래 약 36년째 단 한번도 증․개축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D등급’의 안전진단 건축물이며 현 청사부지 

매각대금으로 재원조달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어 경제적 타당성 조건을 

갖췄음에도 기사에서는 이를 배제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작구의 

상업가능지역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노량진은 동작구내 

최대 상업 지역으로 구청과 경찰서 등이 자리하고 있어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요소로 크게 작용했을 뿐 아니라 장승배기 일대는 

수십년간 지역발전에 변화가 없는 지역으로 동작구 균등발전과 소비창출,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등을 위해서라도 신청사가 건립 될 ‘선순환의 

경제구조’라는 충분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사에 뒷받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확고한 추진과 일부 언론의 

오인보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17명 전 의원을 대표해 발의한 최정춘 의원(사당3․4)은 “동작구에서 추진

하고 있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은 오랜 동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으로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 증가, 동작구 상업지역의 균등발전,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등 모든 명분을 갖춘 합당한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라며 동작구민의 염원을 대신 전하였다.

◦ 동작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동작구청과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

의회, 지역 언론사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구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